
어이~ 여러분들~~! 

내가 누군지 알겠는가?

잘 모른다고?

   

멋있는 발톱을 보고도 모른단 

말인가?

이빨까지 보여 줄 필요는 없겠지? 

   

꼬리도 멋있잖아~~!

허, 허, 허, 허~~~

까잘만, 싸이말루이 따쉬

꼬리가 깃발처럼 펄럭거린다. 바람이 뒤에서 불었을까? 좋은 일이 있어서 꼬리 끝을 ‘다다닥’ 흔들다 보니, 꼬

리가 깃발이 되었을까? 꼬리를 잘못 그렸는지 유별나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독특하다. 또 눈에 띠는 것은 이 동

물의 발톱이다. 발톱을 길고 무섭게 그렸다. 어지간해서는 저 발톱 앞에 나설 만한 상대가 없을 것만 같다. 그런데 

이빨은 드러내지 않았다. 굳이 이빨까지 연출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.    

이 그림을 새긴 사람은 이 동물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었을까? 다른 동물이나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다. 화폭에 

드러나지 않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. 앞의 상체는 커 보이고 뒤의 허리는 잘록하게 그려서 더 강하고 날렵

해 보인다. 동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 구도를 잡은 것도 긴장감을 더한다. 한 마리의 동물이지만 여러 가

지를 읽어 낼 수 있다. 시간이 없던 탓도 있었지만, 현장에서는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고, 이 그림을 해석해 내지 

못해서 탁본을 뜨지 않았다. 기회가 다시 온다면, 이 동물 때문에라도 그곳을 또 가야 할 것 같다. 

늘 진지한 삶 살았던 선지식

<서신 1>

대원성 양주에게

1월 4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. 성원 처사님도 함께 편안하

시리라 믿습니다. 아기를 낳았다하니 반갑습니다. 시작이 

있으면 마침이 있고 生이 있으면 死가 있듯이 결혼을 하면 

반드시 자식을 낳아야만이 常道(상도)이지 만일 아기를 보

지 못한다면 그는 제대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. 반갑습니다. 

아무쪼록 二身同志(이신동지)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룩

하며 현모양처가 되도록 바랍니다. 이곳은 如前(여전)하며 

일타 스님은 극락전에 편안히 계시며 나도 잘 있습니다. 이

젠 옛날 수련대회를 다닐 때와는 각도가 다를 것입니다.

부산 앞바다의 뛰어노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. 그러나 

그는 원효나 의상 스님처럼 죽은 고기를 먹고 산 고기를 

내놓을 정도가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다만 가능한 것은 바

다의 풀이겠지요. 파래, 진저리, 미역, 김 같은 것 등입니

다. 난 서울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. 끝으로 두 분의 건

강과 꼬마(근영)의 무애성장을 바라면서 이만. 

1971. 2. 5. 해인사에서 이지관

<서신 2>

대원성 귀하

보내준 편지와 부산의 바다 냄새를 보내준 海物(해물) 

잘 받았습니다.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 잘 있다하니 반갑

습니다. 이곳은 별일 없으며 일타 스님 종정스님께서도 잘 

계시며 小僧(소승)도 잘 있습니다. 재작년 늦가을 구원차

중에서 신혼차 오던 때가 어제와 같은 감이건만 벌써 아이

가 둘이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저

런 것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감명 깊어집니다. 

지금은 찌는 듯 무덥지만 며칠만 지나면 찬바람이 올 것을 

생각하니 무상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. 끝으로 가내제절이 

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합니다. 

1971. 8. 3. 해인사에서 이지관 회답

<서신 3>

대원성에게

23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. 그간 노 처사님을 비롯하여 

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. 난 진주 마산 서울 등지를 돌

아 2월 3일에 귀사하여 이제 막 음력설을 쇠었습니다. 이

곳은 종정스님은 온천장에, 일타 스님은 조사전에 방장스

님 등 모두 편안하십니다. 기유년 묵은해의 360일 동안에 

신 구 의로 지었던 3업을 모두 씻어 버리고 깨끗한 身口意

로 경술 새해를 맞이하여 한층 더 신심을 일으켜 가정에 

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. 산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

한 걸음 한 걸음 현생을 감축하는 것. 마음에 번민을 제거

함은 감소가 아니고 지혜의 증장인 것입니다. 

※특히 노 처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. 언제든지 부산 가

면 한 번 찾을까 생각하나 촌사람이 찾을 수 있을지? (음력 

1월 20일 경, 가부간 고속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)

스님께서는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때마다 교수아사

리로 오셨고 때때로 우리 집에서 여는 마을 법회 때도 와

주셨다. 그런데 스님께서는 늘 밤기차로 오시곤 했다. 하

루는 궁금하여 왜 밤기차로 오시는지 여쭈었더니 낮 시

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는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무시면

서 오신다는 것이었다. 나는 그때 그 말씀에서 많은 것

을 느끼고 공부했다. 삶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사셨던 선

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선지식의 삶에는 선지식으로 

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.  

대원성보살의

선지식‘산중서신’
지관 스님 317

일감 스님의

암각화 기행

깃발 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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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0년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후 지관 스님(중앙)과 연꽃모임회원들 기념촬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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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원불교미술원청 동 불 상  
조 성 업 체

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	
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.
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, 개금, 
탁자, 단청, 천불전,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(제작)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
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. 
또한,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
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
드립니다.           

감사합니다. 	원장		임영달 올림.


